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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U·캐나다·멕시코 철강에 폭탄관세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 대규모 투자

미국발 무역갈등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1일‘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전 0시부

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

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

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

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고하는 행정명령에 서

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2일 추가협상을 이유로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4월말까지 잠정 유예했다. 

한국은 지난 4월 30일 추가협상을 통해 25% 철강관

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철강수출을 2015~2017년 평

균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데 합의, 잠정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면제를 확정했다. 

미국은 이후 유예기간을 6월 1일로 연장하면서 북미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대규

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지난 30일‘아시경제’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

(HMA)은 전날 현대차 앨라배마 제조법인(HMMA)이 

엔진헤드 제조설비 등의 증설에 3억8,800만 달러(약 

4,2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021년까지 

미국 내 31억 달러(3조6,000억 원) 투자 계획의 일환이

다. 이번 투자의 대부분은 쏘나타, 엘란트라와 산타페

에 탑재될 차세대 엔진 생산에 쓰일 예정이다. 이중 엔

진헤드 공장은 26만 평방피트 규모로 4,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올해 11월 완공돼 내년 중 본격 가동에 들어

갈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상(NAFTA) 등을 지렛대로 캐나다, 멕시코, 

EU와 각각 추가협상을 이어왔지만, 만족할만한 합의

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이번에 관세부과라는 결정을 내

렸다. 

EU는 미국의 관세부과 결정에 대해 미국산 제품에 대

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U

는 앞서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

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을 포함해 34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

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회원국들로부터 폭넓

은 지지를 확보한 상황이다. EU의 보복관세는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따

른 피해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사과, 돼지갈비, 치즈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

다도 관세부과시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HMMA은 이번 투자로 약 5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

으로 전망했다.

최동열 HMMA 법인장은“최근 설비 확충으로 

HMMA는 몽고메리와 앨라배마 주민에 대한 강한 헌

신을 입증했다.”며“앨라배마 공장의 장기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조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트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는“현대차는 앨라배마

의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일원”이라며“몽고

메리 공장의 증설은 미국에서 글로벌 브랜드 현대차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HMMA는 2005년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으며 

2,700여 명의 풀타임 근로자와 500여 명의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한 주내 최대 제조업 기지다.

 “트럼프 무역정책으로 
260만 개 일자리 

사라질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

시코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같은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내 

26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미 상공

회의소의 경고가 나왔다. 

1일‘파이낸셜뉴스’가 CNN머니를 인용해 보

도한 바에 따르면 토머스 도노휴 미 상공회의

소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보낸 메모에서 외부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서 탈퇴한다면 미국 내 일자리 260

만 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NAFTA 탈퇴 시 탈퇴한 첫 

해에 최대 180만 개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13만

4,000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47만 개, 자

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로 15만7,000개의 일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노휴 회장은“미 상공회의소는 각각의 이슈

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정부와 의회에 

우려를 표했다.”며“일련의 관세와 보복관세가 

우리 국가에 줄 경제적 피해에 대해 우려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강경한 무역정책이 트럼프 대통

령의 지지층을 타격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지금의 접근법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 분야에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관세는 세

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수출국이 아닌 미

국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